
[앵커]

그런데 우리 군이 월북자를 포착하고 작전에 들어가기 이미 3시간쯤 전에 월북자의 모습이 감시 

장비에 포착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월북자가 3시간 가까이 감시받지 않고 DMZ 내를 활보한 건데 군의 경계태세가 또다

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북자가 철책을 넘은 뒤 우리 군은 감시 장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CCTV를 돌려 보니, 남측한계선 경계초소인 GOP의 철책을 월북자가 넘는 모습이 찍힌 것으

로 조사됐습니다.

촬영 시각은 저녁 6시 40분쯤, 군이 월북자를 처음 인지한 밤 9시 20분으로부터 2시간 40분 전이

었습니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각, GOP에 설치된 감시 센서도 경보를 울렸지만 역시 군은 몰랐습니다.

합참은 "당시 경보가 울려 초동조치 병력이 철책을 갔지만 이상을 확인하지 못해 철수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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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찍히고 경보 울렸는데도…軍 3시간 가까이 ‘경계 허점’
뉴스광장 1부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제(1일)밤 10시 40분쯤 월북이 최종 확인되기 전까지 CCTV와 경보를 통해 이중으로 상황

이 파악됐던 겁니다.

월북 지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빼고 CCTV 등을 보강한 감시초소 인근이었던 것

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이 지역엔 북한 남성 1명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는데 당시엔 감시 센서가 작동

하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이후 군은 과학화 경계 장비를 보강했고 이번엔 장비가 정상 작동했는데도 월북을 막지 못한 겁니

다.

경계 태세 자체에 허점을 드러냈단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는데 민주당은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고 국민

의힘은 안이한 안보의식이 불러온 고질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초동조치 미흡을 인정하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위한 검열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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